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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탄가격 인상 “신중히 고려”
이원걸 차관, 정부지원 장당 398원은 부담 … 확정은 안돼

이원걸 산업자원부 2차관은 11월27일 “연탄가격의 인상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신중히 검토할 사항”이라고 

밝혔다.

이원걸 차관은 KBS라디오 <박에스더입니다>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탄가격 동향과 인상 전망에 대해 “연

탄 1장 생산비용 698원 가운데 대략 3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정부가 398원을 재정으로 지원함으로

써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연탄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”고 

말했다.

특히, “개인적 생각으로는 (연탄가격 인상은) 겨울에 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”이라며 “아

주 신중히 여러 의견을 들어 검토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제주도 지역에서 바이오디젤의 비율을 5%로 올리는 방안에 정유기업들이 소극적인데 대해서는 “특정지역에 

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%로 올리는 것은 정유시설을 따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”며 난점을 지적했다.

현재 0.5%인 바이오디젤의 함유비율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“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

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서히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”이라면서 바이오디젤 20%를 함유한 경

유의 면세가 2006년 말로 종료되는데 대해 면세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에너지비전 2030 계획과 관련해서는 “2030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35%로 높이고 석유 의존도를 35%로 

낮추도록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파로스이앤아이는 연간 150만-300만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 산서중안능원유한공사로

부터 최저 12년에서 최장 23년까지 유연탄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27일 공시했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제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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